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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SK 출자전환 “간섭 안해”
SK글로벌 사태 해결에 숨통 … 외국인 순매수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

SK의 최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이 SK글로벌에 대한 SK의 출자전환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

힘에 따라 SK글로벌 사태의 해결에 숨통이 트이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조5000억원대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을 해야하는 SK가 그동안 주주에 대한 배임 논란 등으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버린자산운용의 금융자문사인 라자드아시아 오호근 회장은 5월3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K글로벌에 

대한 SK 매출 채권의 출자전환 문제에 대해 “SK 경영진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해야지 그룹의 

논리나 그룹 경영권 논리에 따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출자전환 문제는 SK 경영진이 판단할 문제지만 주주이익에 위배될 정도로 과도하면 문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알아서 하되 주주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SK의 판단이다. 사실상 최대주주로서 사태를 해결하려는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경영진을 압박

하겠다는 주주로서의 권리만 내세운 셈이다.

그러나 SK가 그동안 소버린자산운용 등 주주들을 의식해 출자전환에 소극적이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소버린

자산운용의 입장 표명으로 SK는 출자전환에 대해 얼마간의 여유를 갖게 됐다. SK는 그동안 “주주이익에 반하

는 출자전환은 불가능하다”며 4500억원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1조5000억원대 매출채권 가운

데 1조원 이상을 출자전환하라는 채권단의 요구와는 5500억원 이상의 격차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이 협상과정에 개입치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정 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된 셈이다.

물론 외견상 SK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해 SK 관계자는 “소버린자산운용 때문에 출자전환을 더하거나 덜 하

려는 것이 아니라며 회사 자체의 득실을 종합해 가장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K글로벌

이 청산됐을 때 입게 될 유․무형의 손실과 출자전환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회사로서는 최선의 협상안을 제시해 채권단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혀 현재로서는 4500억원 이상의 

출자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버린 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도 SK글로벌에 대한 SK그룹의 지원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SK글로벌이 청산된다면 SK그룹이 겪어야 하는 고초도 만만치 않다.

이미 사태가 길어지면서 유무형의 피해가 늘고 있으며, 산업은행 등 정부의 중재도 본격화되고 있어 소버린

자산운용의 감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와진 SK 채권단과 적정 수준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SK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돼 5월29일 장 마감 결과 시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창구를 통해 

SK 주식 73만 주가 순매수됐고 워버그증권 창구를 통해서도 56만5000주의 순매수가 이루어졌다.

외국인들은 5월21일 이후 28일까지 지속적으로 SK를 순매수해 왔으며 외국인 지분율은 28일 기준 38.08%

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SK 주가도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SK글로벌의 법정관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날대비 3.90% 오른 1만650원을 기록했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재 SK 지분 14.99%를 확보하고 있는 소버린자산운용의 추가 매수 가

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버린자산운용이 SK 지분에 대해 추가 취득에 나섰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현재 14.99% 지분을 보유한 소버린자산운용이 SK 지분을 추가로 취득케 되면 SK는 외국인 법인으로 분류

되면서 SK텔레콤에 대한 SK의 의결권이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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